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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GA투어 봉사왕 존슨, 
페인 스튜어트 상 수상

“류현진, 대단하고 가치 이상의 선수”

손흥민의  70m 원더골, EPL ‘올해의 골’  선정

손흥민(28·토트넘 홋스퍼)의 70ｍ 질주 원더골’이 

2019-2020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‘올해의 골’

로 선정됐다.

류현진이 본궤도를 찾아가고 있다. 

12일 OSEN에 따르면 류현진은 전날 뉴욕주 버팔로 

세일런필드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

6이닝 92구 2피안타(1피홈런) 2볼넷 7탈삼진 1실점 역

투를 펼쳤다. 시즌 첫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펼치며 에

이스의 모습을 되찾았다.

경기 후 찰리 몬토요 감독은“2경기 연속 호투를 했

다. 우리 팀의 에이스다.”며 칭찬했다. 

류현진이 등판한 4경기에서 팀은 3경기를 승리했다. 

류현진은 팀이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. 

토론토 로스 앳킨스 단장은 세일런필드에서 열린 경

기를 앞두고 언론들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“류현

진은 정말 대단한 선수다. 선수들과 매우 잘 어울린다. 

특히 유머 감각을 갖고 있다.”며“류현진은 모든 사람

들을 밝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. 매우 존경스럽고 

사람들에게 잘 대해준다.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

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

13일‘연합뉴스’에 다르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

(EPL) 사무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‘2019-2020 버

드와이저 골 오브 더 시즌’수상자로 손흥민이 뽑혔다

고 발표했다.

EPL 사무국은 지난 8일 9명의‘올해의 골’후보를 발

표했고, 팬 투표와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합쳐 손흥민

의‘번리전 원더골’을 이번 시즌을 빛낸 최고의 골로 

뽑았다.

손흥민은 지난해 12월 번리와 정규리그 16라운드에

서 전반 32분‘폭풍 질주’에 이은 원더골을 넣었다. 토

트넘 진영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약 70ｍ를 혼자 내

달리며 무려 6명의 번리 선수를 따돌린 뒤 페널티 지역

에서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어 팬들의 

찬사를 받았다.

손흥민의‘번리전 원더골’은 EPL 선정‘버드와이저 

12월의 골’로 뽑힌 데 이어 영국 공영방송 BBC 선정 

‘올해의 골’은 물론 영국 스포츠매체‘더 애슬레틱’

선정‘올해의 골’로도 뽑힌 바 있다.

다.”고 말했다. 

그는 이어“류현진을 얻었을 때 생각했던 가치들보다 

훨씬 낫다는 것으로 판명됐다.”며 류현진을 가치 이상

의 선수로 평가했다. 류현진은 토론토와 4년 8,000만 

달러에 계약했다.

몬토요 감독 역시 경기 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“류

현진은 훌륭한 동료다. 항상 즐겁게 지내고 정말 좋은 

투수다. 나는 류현진을 정말 좋아한다. 그를 볼 때마다 

웃는다.”며 류현진의 성품을 칭찬했다.

2007년 마스터스와 2015년 디오픈을 제

패한 잭 존슨(미국)이 올해 미국프로골프

(PGA)투어 페인 스튜어트 상을 받는다.

1999년 US오픈에서 우승한 직후 항공기 

사고로 숨진 골프 선수 페인 스튜어트를 기

리기 위해 2000년 제정됐으며, 기부와 봉사 

등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스포츠맨

십이 뛰어난 PGA투어 선수에게 시상한다. 

PGA투어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꼽는

다. 과거 수상자로는 잭 니클라우스와 아널

드 파머, 게리 플레이어, 톰 왓슨, 어니 엘스

가 있다.

두차례 메이저 우승을 포함해 통산 12승

을 올린 존슨은 2010년에 잭 존슨 재단을 

설립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

하는 등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을 벌이고 

있다.

그는“가장 존경하는 세 사람이 아버지, 

벤 호건, 그리고 스튜어트”라면서“그의 정

신을 구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기

쁘다”고 말했다. 존슨은“골프장 안팎에서 

했던 모든 일을 가치 있고 완전하게 만들어 

준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영

광”이라고 덧붙였다.

스튜어트 사망 5년 뒤에 PGA투어에 데뷔

한 존슨은 스튜어트를 만난 적이 없는 선수

로는 처음으로 이 상을 받는다. 시상식은 9

월 2일 투어챔피언십 때 열린다.

▲ 잭 존슨. 사진=위키백과

▲ 2019-2020 EPL 올해의 골의 주인공으로 뽑힌 손흥민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=EPL 홈페이지 캡처

▲ 류현진. 사진= mlb.com


